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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바둑 대통령배초대챔피언등극

전남바둑선수들이제1회대통령배에서종합우승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허영락 최원진등7명출전

인천 경기 부산잇따라완파

3전전승우승…전국최강입증

전남바둑이대통령배전국바둑대회에

서초대챔피언이됐다.

26일 전남바둑협회와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바둑협회는 지난 21일부터

22까지경기도화성화성종합경기타운실

내체육관에서열린제1회 대통령배전국

바둑대회 전국 시도 단체부에서 종합우

승을차지했다.대회에는전국단체개인

학생등 56개부문에 2500여명이참가했

다.

종합우승의주역은허영락,최원진, 김

정현, 임진욱, 박예원,한지원, 조민수등

7명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인천, 경기, 서울, 전

북,대구,부산, 광주등모두 8개팀이초

대 챔피언 자리를 놓고 일명 스위스 리

그 (승자끼리 맞붙는 대결 방식)로 자웅

을겨뤘다.

전남바둑협회는1라운드에서인천시와

맞붙어 승리를 거두며 기분좋게 출발했

다.상승세를탄전남은뒤이어경기와부

산을차례로완파하며 3전전승으로우승

을차지했다.

전남바둑협회는올해마지막대회인전

국최고권위의대통령배에서우승을차지

하면서대미를장식했다.지난 10월서울

에서열린제100회전국체육대회에서동

메달 1개만을획득한아쉬움도털어냈다.

대회종료후열린 2019 바둑인의밤

행사에서 전남선수들은 주요 상을 받았

다.

2019바둑인시상식에서허영락이남

성최우수선수, 신예박예원은여성최우

수선수,조민수는시니어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만구 전남바둑협회장은 올 한해 전

남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줘서 국내 최고

권위의대통령배대회에서초대챔피언에

오르는 최고 선물을 준 것 같다며

2020년을 전남바둑의 해로 만들어갈

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광주체고배드민턴안세영 양궁안산

제31회윤곡여성체육대상신인상수상

전남이은빈 조한이꿈나무상

안세영(배드민턴)과 안산(양궁이상

광주체고)이 제31회 윤곡여성체육대상

신인상을받는다.

이은빈(전남체중육상),조한이(순천성

남초양궁)는꿈나무상수상자로뽑혔다.

윤곡여성체육대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동섭)는 26일올해대상수상자로오연

지(인천시청)를선정하고신인상등주요

수상자를 발표했다. 오연지는 국내 여자

복싱의간판이다.

윤곡여성체육대상은고(故) 김운용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

념하기 위해 자신의 호 윤곡(允谷)을 따

제정한상으로, 1989년부터해마다한국

스포츠발전에이바지한여성체육인에게

수여해왔다.

2013년부터는여성신문과공동시상하

다올해부터다시따로수상자를뽑는다.

시상식은새해 1월14일오후 6시 30분

서울마포구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서울

가든호텔에서열린다.

오연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

안게임라이트급(60㎏)에서우승해한국

여자복싱사상첫금메달리스트로이름을

올린우리나라복싱의주축선수다.

지난해 국제복싱협회(AIBA) 세계여

자복싱선수권대회에서도동메달을딴그

는올해전국체육대회에서는대회 9연패

를 달성할 정도로 국내에는 마땅한 적수

가없다.

올해공로상은박지은대한루지경기연

맹 회장 겸 세계루지연맹 부회장이 수상

한다.

지도자상은임미숙송곡여고하키부감

독에게돌아갔다.

이은빈 조한이외봅슬레이주형원(상

지대관령고), 하키 이수경(성주여중)은

꿈나무상을받는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허재아들허훈 프로농구올스타팬투표 1위

프로농구 부산 kt의 가드 허훈(24 사

진)이 2019-2020시즌 프로농구 올스타

팬투표 1위를차지했다.

KBL은 25일오후마감한팬투표결

과총투표수 11만4187표가운데 5만104

표를 받은 허훈이 4만5952표의 김시래

(LG)를제치고최다득표를기록했다고

26일발표했다.

농구대통령 허재전국가대표감독의

차남인 허훈이 올스타 팬 투표 1위를 한

것은이번이처음이다.형제선수가올스

타팬투표에서모두 1위에오른것도역

시 허웅-허훈형제가최초다.

허재전감독은프로출범이후 1997시

즌부터 2002-2003시즌사이에 5차례올

스타전에출전했으나팬투표 1위에오른

적은없다.

허훈의 형인 허웅(26 DB)은 2015-

2016시즌과 2016-2017시즌에 2년연속

올스타팬투표 1위를차지한바있다.

이후2017-2018시즌에는오세근(인삼

공사),지난시즌에는양홍석(kt)이최다

득표로올스타전에출전했다.

kt는2년연속올스타최다득표선수를

배출했다.

허훈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22경기에

나와 평균 16.5점에 7.4어시스트, 3리바

운드를기록중이다.

어시스트 1위, 득점과스틸 8위, 3점슛

성공3위등주요부문에서상위권을달리

는 허훈을 앞세워 kt는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6위를달리고있다.

지난 시즌 최다 득표를 기록한 양홍석

은4만2030표로허훈, 김시래에이어 3위

에올랐다.

가드와포워드부문 1위는허훈과양홍

석, 센터 부문 1위는 창원 LG의 외국인

선수캐디라렌(3만4728표)이선정됐다.

팬투표상위5위안에만 25세미만선

수가3명이이름을올려젊은선수들의인

기가확인됐다.

팬투표 1, 2위인허훈과김시래가양팀

주장을맡아남은 22명을 대상으로 드래

프트를통해올스타팀을구성한다.

양팀사령탑은정규리그 3라운드종료

시점기준 1위팀감독이 김시래팀 , 2위

팀감독은 허훈팀을지휘한다.

2019-2020시즌올스타전은 2020년 1

월 1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다. /연합뉴스

엄마스프린터

프레이저-프라이스

도쿄올림픽 100 200ｍ출전

출산 후에도 전성기 기량을 회복하며

세계선수권 2관왕에 오른 엄마 스프린

터 셸리앤프레이저-프라이스(33 자메

이카)가 2020년도쿄올림픽개인종목 2

관왕을노린다.

올림픽뉴스를전하는인사이드더게임

즈는 26일(한국시간) 프레이저-프라이

스가도쿄올림픽에서는100ｍ와200ｍ에

모두출전하기로했다고전했다.

프레이저-프라이스는 2019년 (도하

세계육상선수권)에서도 100ｍ, 200ｍ를

모두뛰기원했다. 하지만코치의조언에

따라 개인 종목은 100ｍ만 소화했다. 당

시에는코치의선택이옳았다고했다.

프레이저-프라이스는올해 9월카타르

도하에서열린세계선수권여자 100ｍ결

선에서10초71의개인두번째로좋은기

록(개인 최고 기록은 10초70)을 세우며

정상에올랐다.

200ｍ출전을포기한그는 400ｍ계주

에서도금메달을목에걸어 2관왕에올랐

다.

땅콩스프린터의화려한복귀는 2019

년육상계에화두를던졌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크렘린궁앞붉은광장에마련된아이

스링크에서열린아마추어아이스하키시범경기에선수로출전했다. /연합뉴스

아이스하키선수로뛴푸틴


